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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
장
품(cosm

etics)

도 

코
스
모
스
와 

마
찬
가
지
로 

그
리
스
어 ‘

질
서 

있
는 

조
화(kosm

os)’

에
서 

나
온 

말
이
니 
배
아
타 

실
장
의 ‘

콤
팩
트
한 

우
주’

라
는 

표
현
이 

위
트 

있
게 

느
껴
졌
다
。

“

플
라
스
틱
으
로 

만
든 

우
주
인 

거
네
요
。”

“

석
유
화
합
물
인 

플
라
스
틱
과 

생
명
체
인 

인
간
에 

공
통
으
로 

존
재
하
는 

포
르
피
린(porphyrin)

을 

매
개
로 

하
여 

메
타
볼
리
즘(m

etabolism
,  

신
진/

물
질
대
사)

의 

우
주
적 

모
습
을 

시
현
해 

보
였
다
고
도 

할 

수 

있
습
니
다
。”

좋
은 

말
이
었
다
。 

그
런
데 

운
경
고
택 

안
채
에
서 

발
견
한 <C

osm
os>

는 

겉
으
로 

보
기
에 

혼
돈
의 

향
연
이
었
다
。 

치
렁
치
렁
한 

온
갖 

구
슬
과 

사
슬
은 

얽
히
고
설
켜 

질
서
를 

완
강
히 

거
부
하
고 

있
었
다
。 

그 

거
부
와 

저
항
은 

구
슬
과 

사
슬
을 

마
치 ‘

생
명
체’

처
럼 

느
껴
지
도
록 

만
들
었
다
。 

그
들 

플
라
스
틱
이 

연
결
망
이 

되
어 

물
질
대
사
를 

하
고 

있
던 

것
이
다
。

버
려
진 

플
라
스
틱
에
도 

생
명
이 

있
습
니
다
。
플
라
스
틱
은 

스
스
로 

생
태
계
를 

이
루
고 

살
아
갑
니
다
。
그
래
서 

쓰
레
기 

제
국
주
의(G

arbage Im
perialism

)

에 

대
한 

플
라
스
틱
의 

레
지
스
탕
스
가 

전 

세
계
에
서 

벌
어
지
고 

있
습
니
다
。6

3
. 

이
제 

정
치
적 

공
간
이
었
던 

운
경
고
택
에
서
의 <C

osm
os>

는 

정
치
적 

우
주
인 

코
스
모
폴
리
틱
스(C

osm
opolitics)

로 

전
환
되
었
다
。 

브
뤼
노 

라
투
르(Bruno Latour)

는 

비
인
간
、 

심
지
어 

비
생
물
인 

사
물
까
지
도 

행
위
자(agency)

로 

편
입
시
킨 

뒤 

우
주
의 

모
든 

행
위
자
가 

정
치 

주
체
가 

되
는 

새
로
운 

우
주
를 

상
정
한
다
。

그
의 

논
리
에 

따
라 

운
경
고
택
의 

우
주
는 ‘

정
치
적 

입
자’

들
의 

떨
림
과 

그 

떨
림
에 

공
명
하
는 

또 

다
른 

입
자
들
의 

아
우
성
이 

굴
절
하
고 

회
절
하
는 

연
결
망
、 

곧 ‘

사
물
의 

의
회’

로 

기
능
한
다
。

6
3
. 

　 

핀
란
드 

헬
싱
키 

세
네
트 

광
장 「

헬
싱
키 

인
터
내
셔
널 

아
트 

페
스
티
벌」(2

0
1
6
) 

전
시 

작
가
노
트 

중
에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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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
리
고 

눈 

한
번 

깜
박
하
는 

짧
은 

순
간 

혼
돈
의 

네
트
워
크
에 

질
서
가 

창
발
하
여 

비
정
형
의 

조
화
라
는 

언
어
도
단
의 

세
계
가 

펼
쳐
진
다
。 

하
지
만 

이
러
한 

질
서
는 

우
리
의 ‘

전
략
적 

번
역’

에 

불
과
한
지
도 

모
른
다
。 

주
목
으
로
부
터 

배
제
된 

가
느
다
란 
떨
림
、 

소
리 

없
는 

아
우
성
이 

네
트
워
크 

어
딘
가
에 

잠
복
해 

있
기 

때
문
이
다
。

나
는 

멀
찍
이 
떨
어
져 

다
시 

한
번 <C

osm
os>

를 

바
라
보
았
다
。

완
연
한 

고
요
의 
세
계
였
다
。

플
라
스
틱
도 

저
리 
연
결
되
어 

있
는
데 

나
는 

어
디
에
라
도 

연
결
된 

게 

있
는 

것
일
까
?

나
는 

한
때 

스
스
로
를 

뿌
리
를 
내
린 

적 

없
는 

식
물
이
라 

여
겼
다
。

어
디
에
도 

연
결
된 

적
이 

없
었
고
、 
연
결
되
고 

싶
은 

생
각
도 

없
었
다
。 

학
교
도 

잠
시 

머
문 

뒤 

떠
날 

곳
이
고
、 

집
도 

금
방 

떠

나
고 

말 

공
간
이
라 

치
부
했
다
。

계
획
대
로 

나
는 

학
부
를 

마
친 

후 

유
학
을 
떠
났
다
。 

다
시 

돌
아
올 

거
라 

기
대
하
지 

않
았
다
。 

사
실 

아
무 

데
도 

매
인 

곳
이 

없
었
으
므
로 

모
든 

것
이 

쉬
웠
다
。6

4
.  

나
비
가 
세
상 

밖
을 

나
서
듯 

훌
훌 

날
아
가
면 

그
만
이
었
다
。

그
런
데 

나
는 

다
시 

돌
아
왔
다
。

미
국
에 

있
을 

때 

동
생
에
게
서 

전
화
가 

왔
다
。

“

엄
마
는 

괜
찮
아
질 

거
라
고 

형
한
테 

연
락
하
지 

말
라
고 

하
는
데
、 

상
황
이 

그
렇
지
가 

않
아
。”

한
국
으
로 

다
시 

돌
아
올 

때
도
、 

쉬
운 

것
은 

아
니
었
지
만
、 

그
렇
게 
복
잡
하
지 

않
았
다
。 

제
일 

어
려
웠
던 

것
은 

교
포
인 

6
4
. 

　 �

박
현
욱 

소
설 『

아
내
가 

결
혼
했
다』 (2

0
0
6
, 

문
이
당) p

.3
5
2
 : ‘

그
곳
에 

가
면 

또 

얼
마
나 

다
른  

느
낌
일
지 

가
봐
야 

알
겠
지
만 

언
제
부
터 

내
가 

이
렇
게 

매
인 

곳
이 

없
는 

사
람
이 

되
어 

버
렸
는
지 

나
도 
모
를 

일
이
다.’

아
내
에
게 

한 

약
속
、 

미
국
에
서 

자
리
를 

잡
겠
다
는 

약
속
에 

대
한 

변
명
이
었
다
。

“

미
안
하
다
。 

아
버
지 

떠
난 

후
에 

엄
마
가 

나
하
고 

동
생
하
고 

어
렵
게 

키
웠
는
데

…
…

。”

아
내
는 

처
음
부
터 

내
가 

미
국
에 

뿌
리
내
리
지 

못
할 

것
을 

예
감
했
던 

모
양
이
었
다
。

“

당
신
은 

어
디
에
도 

매
인 

게 

없
는 

사
람
이
잖
아
。”

나
의 

얕
은 

한
숨 

때
문
인
지 <C

osm
os>

가 

가
느
다
랗
게 

떨
렸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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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
하 

아
줌
마 

대
장
군 

2
0
1
8

회
랑
과 

이
어
진 

바
깥
쪽 

문
을 

통
해 

섬
돌
로 

내
려
서
려
다 

신
발
을 

대
청 

입
구
에 

벗
어
둔 

것
을 

깨
닫
고 

다
시 

대
청
으
로 

돌
아
갔
다
。

신
발
을 

다
시 
신
고 

연
못
이 

있
는 

중
정
을 

거
쳐 

이
동
한 

곳
은 

인
왕
산
을 

배
경
으
로 

축
조
된 

높
은 

담
이
었
다
。 

단
정
하
게 

손
질
된 

나
무 
몇 
그
루
가 

안
채
와 

멀
지
도 

가
깝
지
도 

않
게 

이
격
되
어 

있
었
다
。 

고
택
의 

유
지·

보
수
에
도 

공
을 

꽤 

들
이
는 

모
양
새
였
다
。

“

여
기
서 

감
상
하
신 

다
음
、 
다
시 

가
까
이
서 

보
시
면 

좋
을 

것 

같
아
요
。”

배
아
타 

실
장
의 

제
안
대
로 
먼
저 
정
원
의 

징
검
돌
이 

끝
나
는 

부
분
에 

선 

채
로 

작
품
을 

바
라
보
았
다
。

한
눈
에 

긴 

치
마
를 

입
은 

사
람 
형
상
인 

것
을 

알 

수 

있
었
다
。 

이
상
했
다
。 

사
실 

형
태
를 

금
방 

알
아
차
릴 

수 

있
는 

성
질
의 

작
품
이 

아
니
었
다
。 

왜
냐
하
면 

세
워
진 
나
무
판
에 

원
형
의 

금
속
판 

두 

개
를 

올
려
서 

붙
여
놓
은 

것
이 

전
부
였
기 

때
문
이
다
。

“

앞
으
로 

가
시
죠
。”

가
까
이
에
서 

본 

작
품
은 

생
각
보
다 

훨
씬 

키
가 
컸
다
。

“

가
운
데 

금
속
판
은 

세
숫
대
야
를 

압
축
시
켜 

놓
은 
것
입
니
다
。 

작
품
명
은 <

천
하 

아
줌
마 

대
장
군>

이
고
요
。 

조
형
미
로
도 

높
은 

평
가
를 

받
는 

작
품
이
에
요
。”

나
는 

미
술
전
문
가
가 

아
님
에
도 

불
구
하
고 

그
의 

말
에 

수
긍
할 
수 

있
었
다
。 

형
상 

자
체
로 

아
름
다
웠
다
。 

바
람
이 

불
면 

나
무
판
의 

결
이 

치
맛
자
락
처
럼 

흩
날
리
고
、 

햇
빛
이 

들
면 

아
줌
마 
대
장
군
의 

얼
굴
에 

따
뜻
한 

표
정
이 

새
겨
질 

것
만 

같
았
다
。

지
금
은 

아
줌
마 

대
장
군
의 

얼
굴
에 

은
은
한 

달
빛
이 

들
었
다
。

가
끔
은 

달
빛
이 

주
책
없
이 

밝
을 

때
도 

있
다
。 

그
날
이 

그
랬
다
。

공
항
에 

내
려 

집
으
로 

향
하
던 

중
에 

집
에 

아
무
도 

없
다
는 

사
실
을 

깨
달
았
다
。

택
시
기
사
에
게 

양
해
를 

구
하
고 

방
향
을 

돌
려 

병
원
으
로 

갔
다
。 

동
생
이 

로
비
에 

나
와 

있
었
다
。

“

면
회
시
간 

끝
났
어
。 

내
일 

다
시 

와
야 

돼
。”

동
생 

말
을 

듣
고 

접
수
대
와 

제
일 

가
까
운 

앞
쪽 

의
자
에 

앉
았
다
。 

그
리
고 

바
로 

옆
자
리
에 

캐
리
어
를 

세
워 

두
었
다
。 

미
국
에
서 

부
친 

짐
이 

도
착
할 

때
까
지 

당
장 

입
을 

옷 

때
문
에
라
도 

캐
리
어
가 

크
고 

묵
직
했
다
。 

엄
마
를 

닮
아 

키
가 

큰 

동
생
은 

뚜
벅
뚜
벅 

걸
어 

병
원 

편
의
점
으
로 

들
어
갔
다
。 

캔
커
피 

두 

개
를 

사
온 

뒤 

하
나
를 

내
게 

건
넸
다
。

동
생
과 

몇 

년 

만
에 

나
란
히 

앉
았
는
데
도 

할 

말
이 

많
지
는 

않
았
다
。 

그
래
서 

캔
커
피
가 

금
방 

바
닥
을 

드
러
냈
다
。 

동
생
이 

무
슨 

말
이
라
도 

해
야
겠
다 

싶
었
는
지 

고
모 

얘
기
를 

꺼
냈
다
。

“

아
까 

고
모 

왔
다
갔
어
。 

형 

오
늘 

온
다
는 

얘
기
를 

듣
고 

일
부
러 

나
오
신 

것 

같
더
라
고
。”

“

잘 

지
내
시
지
?”

“

그
럼
。 

고
모
가 

형
을 

특
별
히 

좋
아
했
잖
아
。 

이
모
는 

나
를 

더 

좋
아
했
고
。”

그
랬
나
? 

나
는 

아
무 

말 

없
이 

캔
커
피
에 

남
은 

몇 

방
울
의 

커
피
를 

마
저 

털
어 

넣
으
려 

고
개
를 

젖
혔
다
。

“

고
모
가 

병
원
비
도 

중
간
정
산
하
고 

가
셨
어
。 

아
빠
가 

병
원
비
를 

보
냈
대
。”

고
개
를 

돌
려 

동
생
을 

쳐
다
보
았
다
。

“

고
모 

말
로
는 

아
빠
가 

지
금 

외
국
에 

있
어
서 

당
장 

올 

형
편
은 

못 

된
대
。 

캐
나
다 

어
디
라
는
데 

영
어
로 

된 

지
명
이
라 

고
모
도 

정
확
히
는 

못 

알
아 

들
었
다
고

…
…

。”

“

그 

말 

믿
냐
?”

“

안 

믿
을 

건 

또 

뭐
야
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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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
는 

캔
을 

꼭 

쥔 

채
로 

팔
짱
을 

꼈
다
。 

등
받
이
가 

불
편
한 

의
자
였
다
。 

고
모
가 

실
타
래 

같
다
는 

생
각
이 

들
었
다
。 

어
쨌
든 

아
버
지
는 

고
모
의 

동
생
이
었
고
、 

고
모
는 

아
버
지
에
게 <

천
하 

아
줌
마 

대
장
군> 

같
은 

존
재
였
다
。

한
참
의 
침
묵
이 

흐
른 

후 

동
생
이 

자
백 

같
은 

말
을 

했
다
。

“

형
。”

“

왜
?”

“

형
은 

아
빠 

떠
난 
후
로 
아
빠 

본 

적 

있
어
?”

나
는 

동
생
을 

쳐
다
보
지 
않
은 

채
로 

고
개
를 

저
었
다
。

“

나
는 

있
다
。 

딱 

한 

번
。”

“

언
제
?”

“

나 

초
등
학
교 

5
학
년 

때
。 

고
모
가 

맛
있
는 
거 

사
준
다
고 

나
만 

데
리
고 

저
녁 

먹
으
러 

간 

적
이 

있
거
든
。 

그
때 

아
빠 

만
났
어
。 

나
는 

아
주 

어
릴 

때 

본 

것 

말
고
는 

너
무 
오
랜
만
이
라 

완
전
히 

낯
선 

사
람 

같
더
라
。 

솔
직
히 

아
빠 

생
각
은 

안 

나
고 

그
때 

먹
은 

음
식
만 

생
각
나
。”

“

뭐 

먹
었
는
데
?”

“

양
념
치
킨
。 

아
、 

맞
다
。 

후
라
이
드
도 

같
이 

먹
었
다
。”

“

맛
있
었
냐
?”

동
생
이 

나
를 

쓱 

쳐
다
본 

뒤 

웃
으
며 

대
답
했
다
。

“

응
。”

나
는 

가
만
히 

고
개
를 

끄
덕
이
며 

나
도 

모
르
는 

미
소
를 

흘
렸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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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
독
대
와 

우
물

             

내 

마
음
속 

부
루
스
타

한
낮
의 

무
더
위
가 

가
신 

공
기
는 

서
늘
했
다
。 

숨
을 

깊
게 

들
이
마
시
자 

미
처 

사
라
지
지 

못
한 

부
귀
화(

富
貴
花)

6
5
. 

의 

분
자
가 

내 

코
끝
까
지 

날
아
들
었
다
。 

취
기
가 

돌
았
다
。

오
월 

어
느 

날
、 

그 

하
루 

무
덥
던 

날

떨
어
져 

누
운 

꽃
잎
마
저 

시
들
어 

버
리
고
는

천
지
에 

모
란
은 

자
취
도 

없
어
지
고

뻗
쳐
오
르
던 

내 

보
람 

서
운
케 

무
너
졌
느
니

...모
란
이 

피
기
까
지
는

나
는 

아
직 

기
다
리
고 

있
을 

테
요
、 

찬
란
한 

슬
픔
의 

봄
을 

6
6
. 

다
음
날 

다
시 

병
원
으
로 

가
서 

엄
마
를 

면
회
했
다
。

네 

명
이 

쓰
는 

작
은 

병
실
이
었
다
。 

원
목
색 

버
티
컬
이 

반
쯤 

내
려
진 

창
가
로 

밝
은 

빛
이 

들
었
지
만
、 

병
실
의 

느
낌
을 

완
전
히 

지
우
지
는 

못
했
다
。 

엄
마
는 

자
고 

있
었
다
。 

나
는 

침
대 

아
래
에 

있
던 

보
호
자
용 

보
조 

침
대
를 

꺼
내 

앉
았
다
。 

살
포
시
한 

소
리
에
도 

엄
마
는 

깨
고 

말
았
다
。 

나
는 

다
시 

일
어
섰
다
。 

엄
마
는 

나
를 

발
견
하
고
는 

버
선
발 

대
신 

링
거
를 

6
5
. 

　 �

모
란
의 

이
칭
이
다. 

화
중
왕(

花
中
王)

이
라
고
도 

한
다. 『

삼
국
유
사』

와 『

삼
국
사
기』

에
는 

선
덕
여
왕
이 

당
나
라
에
서  

보
내
온 <

모
란
도>

에 

나
비
가 

없
는 

것
을 

보
고, 

꽃
에 

향
기
가 

없
음
을 

알
아
맞
히
었
다
는 

이
야
기
가 

실
려 

있
는
데,  

실
제 

모
란
의 

향
취
는 

강
렬
한 

편
이
다. 

참
고
로 

화
투 

육
열 

목
단
에
도 

나
비
가 

그
려
져 

있
다.

6
6
. 

　 �

김
영
랑 

시 <

모
란
이 

피
기
까
지
는>

에 

나
오
는 

구
절
이
다. 

김
영
랑
은 

정
지
용
과 

더
불
어 

순
수
서
정
의 

심
미
적 

세
계
를 

일
구
어  

낸 

시
문
학
파
의 

대
표 

기
수
로 

평
가
받
는
다. 

시
문
학
파 

시
인
들
의 

절
륜
한 

언
어
기
교
는 

찬
탄
의 

대
상
이
지
만, 

현
실 

외
면  

경
향
은 

비
판
의 

대
상
이
기
도 

하
다. 

그
러
므
로 

한
국 

현
대 

정
치
사
의 

산
실
인 

운
경
고
택
에 

핀 

모
란
을 

보
고 

그
의 

시
를 

떠
올
린  

것
은 

일
종
의 

아
이
러
니
일 

수
도 

있
겠
다. 

하
지
만 ‘

집’

이
란 

모
진 

바
깥
세
상
으
로
부
터 

우
리
를 

보
호
하
는 

탈
현
실
적 

공
간
이
기
도 

하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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꼽
은 

손
을 

들
어
올
렸
다
。 

그
러
고
는 

왜
인
지 

모
를 

안
도 

섞
인 

목
소
리
로 

내
게 

물
었
다
。

왜 
왔
어
? 

밥
은 

먹
었
니
?

나
는 

엄
마
의 
물
음
에 

아
무
런 

대
답
도 

하
지 

않
았
다
。 

참
으
로 

부
질
없
는 

질
문
이
라 

생
각
했
다
。 

엄
마
의 

곱
던 

손
은 

목
단
피(

牧
丹
皮)
처
럼 

변
해 

있
었
다
。

담
장 

너
머 

어
디
선
가 
순
라
군
들
의 

육
모
방
망
이 

소
리
가 

들
렸
다
。

배
아
타 

실
장
과 

나
는 

담
장
을 
따
라 

장
독
대
가 

있
는 

곳
으
로 

이
동
했
다
。

장
독
들
은 

밤
인
데
도 

반
질
반
질 
윤
이 

났
다
。 

그
리
고 

결
혼
식
장
에
서 

가
족 

친
지
들
이 

단
체 

기
념
사
진
이
라
도 

찍
으
려
는 

듯
한 

모
습
으
로 

4
열 

횡
대
를 

맞
춰 
나
란
히 

서 

있
었
다
。 

이
모 

장
독
도 

보
였
고
、 

고
모 

장
독
도 

보
였
다
。 

예
식
장
의 

사
진
사
가 

손
을 

들
자 

장
독
들
의 

시
선
이 
모
두 

같
은 

곳
을 

향
했
다
。 

김
치
!

그
런
데 

정
말 ‘

갑
자
기’

였
다
。

사
랑
한
다
는 

것
은 

서
로
가 

서
로
를 

바
라
보
는 

것
이 

아
니
라 

같
은 

방
향
을 

함
께 

바
라
보
는 

것
임
을
。6

7
. 

진
부
한 

사
랑 

고
백 

같
은 

말
이 

내 

목
에 

차
올
랐
다
。

6
7
. 

　 

앙
투
안 

드 

생
텍
쥐
페
리 

소
설 『

인
간
의 

대
지』 (1

9
3
9
. 

허
희
정 

역 / 

펭
귄
클
래
식) p

.2
0
0

삶
은 

진
부
함
을 

딛
고 

서
는 

일
인
데
、 

나
는 

나
를 

둘
러
싼 

진
부
함
을 

온
전
히 

받
아
들
이
지 

못
했
다
。 

일
상
이
라
고 
불
리
는 

그 

진
부
함
을
、 

일
상 

속
에 

스
민 

그 

남
루
함
을 

나
는 

버
거
워
했
다
。

장
독
에 

내
려
앉
은 

먼
지
를 

닦
는 

그 

일
상
의 

수
고
로 

장
독
이 

숨 

쉴 

수 

있
다
는 

진
실
을 

나
는 

외
면
한 

채 

일
상
의 

수
고
로

부
터 

도
망
쳐 

나
왔
다
。

뒤
를 

돌
아
보
지 

않
고 

전
속
력
으
로 

도
주
했
다
。 

아
무
도 

쫓
아
오
지 

못
했
다
。 

헉
헉
대
면
서 

나
는 

늘 

불
안
했
다
。 

그
것
이 

도

주
한 

자
의 

죄
값
이
었
다
。

웃
기
게
도 

도
주
의 

끝
은 

다
시 

집
이
었
다
。

사
실
은 

나
는 

단 

한 

번
도 

도
주
하
지 

못
한 

것
이
었
다
。

나
는 

여
태
껏 

당
신 

속
에 

머
물
렀
다
。

당
신
은 

나
의 

집
이
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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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 

없
는 

나
도
、
나 

없
는 

너
도 H

olobion
t 2021

우
물
과 

장
독
대 

사
이
에 

배
추
가 

자
라
고 

있
었
다
。

작
품 
제
목
인 ‘H

olobiont’

의 

의
미
가 

무
엇
인
지 

배
아
타 

실
장
에
게 

물
어
보
았
다
。

“

번
역
은 
여
러 
가
지
로 

되
고 

있
습
니
다
。 ‘

통
생
명
체’

、‘

전
생
명
체’

、‘

온
생
명
체’ 

등
등
으
로
요
。 

한 

생
명
체
를 

규
정
할 

때 

하
나
의 

개
체
가 

아
닌 
공
생
하
는 

다
른 

생
명
체
까
지 

묶
어
서 

바
라
보
는 

개
념
인
데
、 

예
를 

들
어
、 

하
나
의 

사
람
은 

사
람 

혼
자
가 

아
니
고 

온
갖 

미
생
물
과 
공
생
하
는 

시
스
템
이
라
는 

것
이
죠
。 

미
생
물 

없
이 

인
간
이 

존
재
할 

수 

없
고
、 

인
간
이
라
는 

숙
주 

없
이 

미
생
물
이 

존
재
할 
수
도 

없
다
는
、 ‘

너 

없
는 

나
도
、 

나 

없
는 

너
도’ 

없
다
는 

선
언
이
라
고
도 

말
할 

수 

있
습
니
다
。”

4
미
터
나 

되
는 

초
록
배
추
와 
그
에 

못
지
않
은 

적
배
추
를 

보
니 

진
짜 ‘

통
생
명
체’

라
는 

생
각
이 

들
었
다
。 

게
다
가 

싱
싱
하
기
가 

이
를 

데 

없
었
다
。 

실
제
로 

숨
을 
쉬
기
까
지 

했
다
。6

8
. 

그 

엄
청
난 

크
기
가 

주
는 ‘

터
무
니
없
음
의 
미
학’

에 

압
도
당
한 

채
로 

나
는 

입
을 

벌
리
고 

섰
다
。 

또 

어
떻
게 

보
니 

통
통
한 

것
이 

귀
엽
게 

느
껴
지
기
도 

했
다
。 

아
무
래
도 

표
가 
나
게 

숨
을 

쉬
니
까 

더
욱 

생
명 

같
았
다
。 

네 

포
기
의 ‘

배
추 

가
족’

이
었
다
。

도
대
체 

생
명
은 

무
엇
일
까
?

근
대 

병
리
학
의 

창
시
자
라
고 

할 

수 

있
는 

독
일
의 

루
돌
프 
피
르
호
는 

라
틴
어
로 

이
렇
게 

말
했
다
。 

“O
m

nis cellula e cellula
.” (

모
든 

세
포
는 

세
포
에
서 

나
온
다
。)

이 

말
뜻
은 ‘

모
든 

생
명
체
는 

세
포 

분
열
을 

통
해 

연
결
된
다’

는 
의
미
라
고 

제
61
대 

영
국 

왕
립
학
회
장
이
자 

노
벨 

생
리
의
학
상 

6
8
. 

　 

일
본 

미
토
예
술
관 「

마
음
의 

영
역」(1

9
9
5
) 

전
시
에
서 

인
플
레
이
터
블 

작
품
인 <

슈
퍼
플
라
워>

가 

처
음 
등
장
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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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
상
자
인 

폴 

너
스 

경
은 

해
석
했
다
。69

. 

쉽
게 
말
해 

동
물
이 

우
리
의 

사
촌
이
라
면
、 

식
물
은 

우
리
의 

육
촌
쯤 

된
다
는 

뜻
이
다
。

지
구
의 
모
든 

생
명
체
는 

단
일
한 

가
문 

출
신
이
므
로 ‘

사
돈
의 

팔
촌’

은 

없
는 

것
이
다
。 

다
시 

말
해
、 

우
리
가 

나 

몰
라
라 

할 

‘

완
전
한 
남 
같
은 

존
재
는 

없
다’

는 

이
야
기
였
다
。 

결
국 

우
리 

생
명
체
들 

사
이
는 ‘

멀
고 

가
까
움’

만 

있
게 

된
다
。

우
리
는 

가
족
이
다
。

그
때 

갑
자
기 

천
둥
이 
치
듯 

쿵
쿵
거
리
는 

소
리
가 

들
렸
다
。 

나
는 

소
리
가 

나
는 

방
향
으
로 

고
개
를 

돌
렸
다
。 

전
시
된 

초
록
배
추 

작
품
만
큼
이
나 

거
대
한 
동
상
이 

마
치 

자
코
메
티
의 <

걷
는 

사
람>

처
럼 

걸
어
와
서
는 

장
독
대 

입
구
에
서 

큰 

소
리
로 

외
쳤
다
。

“

국
가 

이
전
에 

인
간
의 

생
명
이 
있
다
!”

7
0
. 

갑
작
스
러
운 

등
장
에 

너
무 

놀
라
서 

제
자
리
에 

꼼
짝 

못
하
고 

섰
다
가 

동
상
의 

얼
굴
을 

유
심
히 

보
니 

아
까 

입
구
에
서 

본 

흉
상 

속
의 

얼
굴
이
었
다
。

동
상
은 

배
추
들
을 

지
나 

우
물 

옆
쪽 

문
을 

통
과
해 
끝
없
이 

걸
어
갔
다
。

복
지
오
!

6
9
. 

　 

E
B
S 

위
대
한 

수
업, G

re
a
t M

in
d
s
 (2

0
2
1
.1

1
.2

4
.)

7
0
. 

　 �

제
헌
국
회 

제
1
회 

24
차 

본
회
의 

당
시 

운
경 

이
재
형
의 

의
정
발
언 (1

9
4
8
.0

7
.0

3
. 

국
회
기
록)  

“

국
가
의 

이
전
에 

있
어
서 

인
간
은 

생
명
이
라
는 

것
이 

있
습
니
다. 

국
가
는 

인
간
의 

생
존 

이
후
에 

있
어
서
의 

문
제
입
니
다.  

이
런 

우
리
의 

생
명
을 

보
다 

더 

행
복
스
럽
게 

합
리
화
하
자
는 

것
이 

국
가
의 

존
재 

이
유
입
니
다.”

그
리
고 

어
디
선
가 

나
를 

부
르
는 

목
소
리
가 

들
렸
다
。 

나
는 

홀
린 

듯 

장
독
대 

쪽
으
로 

발
걸
음
을 

옮
겼
다
。

무
슨 

조
화
인
지 

장
독
대
의 

장
독
들
은 

온
데
간
데
없
어
지
고
、 

대
신
에 

둥
그
런 

상
이 

차
려
져 

있
었
다
。

상 

위
에 

놓
인 

것
은 

부
루
스
타
였
다
。 

부
루
스
타 

위
에
는 

불
판
이 

올
려
져 

아
버
지
가 

네
모
나
게 

썰
린 

냉
동 

삼
겹
살
을 

굽
고 

있
었
다
。 

그
리
고 

나
를 

발
견
하
고
서
는 

내
게 

빨
리 

오
라
고 

손
짓
했
다
。 

그 

옆
에
는 

키
가 

내 

가
슴
팍
에 

겨
우 

오
던 

어
린 

시
절
의 

동
생
이 

밥
상 

옆
에 

비
스
듬
히 

앉
은 

채
로 

야
쿠
르
트 

뚜
껑 

씰
을 

조
심
스
레 

뜯
어
내
고 

있
었
다
。

내
가 

넋
이 

나
간 

듯 

동
생 

옆
으
로 

가 

자
리
에 

앉
자 

아
버
지
가 

후
추
가 

뿌
려
진 

고
기 

몇 

점
을 

내 

밥 

위
에 

올
려
주
었
다
。 

나
는 

밥
을 

뜨
려
다 

말
고 

두
리
번
거
리
며 

엄
마
를 

찾
았
다
。 

엄
마
가 

배
추
를 

한
가
득 

플
라
스
틱 

소
쿠
리
에 

담
아 

우
리 

쪽
으
로 

걸
어
오
고 

있
었
다
。

이 

순
간
을 

무
어
라 

호
명
할
까
?



120121

에
필
로
그

             

기
다
리
기
、  

다
가
서
기

주
인
공
의 

이
름
이 

낯
설
다
。

복
지
오
는 『

데
카
메
론(D

ecam
eron) 』

의 

저
자
인 

보
카
치
오
에
서 

따
왔
다
。 

그
리
고 

이
야
기
의 

전
개
는 『

신
곡(

神
曲) 』
에
서 

천
국
의 

안
내
자 

베
아
트
리
체
가 

단
테
를 

안
내
하
는 

데
서 

모
티
프
를 

얻
었
다
。 

데
카
메
론
은 

신
곡
에 

대
비
해 

‘

인
곡(

人
曲)’

이
라
고
도 

불
린
다
。71

.  

지
상
과 

천
상
、 

정
치
와 

예
술
、 ‘

정
치 

이
전
의 

것’
7
2
. 

을 

행
하
고
자 

했
던 

운
경
과 ‘

예
술 

너
머
의 

것’

을 

행
하
고
자 

하
는 

최
정
화
의 

만
남
을 

상
징
하
는 

의
미
이
기
도 

하
다
。

소
설
의 

부
제
목
인 ‘

춘
야
연
운
경
택
서(

春
夜
宴
雲
耕
宅
序)’

는 

이
백
의 

송
서 <

춘
야
연
도
리
원
서 (

春
夜
宴
桃
李
園
序)>

를 

참
고
했
다
。 ‘

봄
밤
에 

펼
쳐
지
는 

운
경
의 

집
에
서
의 

연
회’

라
는 

뜻
이
다
。 

이
백
은 ‘

옛
사
람
들
이 

촛
불
을 

켜 

놓
고 

밤
새 

논 

것
은 

다 

까
닭
이 

있
음
이
라’

고 

노
래
했
다
。

사
람
의 

마
음
이 

다 

똑
같
은 

것
인
지 

서
양
사
람 

실
러(F. Schiller)

는 ‘

봄
이 

가
버
리
자 

기
차
도 

떠
나
고
、 

꽃
도 

저
물
어 

우
리
에
게 

씨
앗
만
을 

남
겼
다’

고 

읊
었
다
。73

. 

그
렇
게 

봄
날
은 

간
다
、

또 

돌
아
올 

봄
을 

향
해
、 

한
밤 

작
약 

지
듯
이
。

7
1
. 

　 �

신
곡
의 

원
제
목
이
었
던 ‘la

 co
m

m
e
d
ia

(

희
극: 

해
피
엔
딩
의 

극)’

에 ‘d
iv

in
a
(

신
성
한)’

이
라
는 

형
용
사
를 

붙
인 

사
람
도 

보
카
치
오
로 

알
려
져 

있
다.  

‘

신
극’

을 ‘

신
곡’

으
로 

바
꿔 

번
역
한 

사
람
은 

모
리 

오
가
이
인
데, 

특
유
의 

압
운 

때
문
에 

마
치 

노
래(

曲)

처
럼 

들
린
다
는 

데
서 

착
안
했
다
고 

한
다.

7
2
. 

　 

운
경
이 

직
접 

말
한 

현
실
정
치 

참
여
의 

이
유(1

9
8
0
.1

2
.0

3
. 

동
아
일
보 

인
터
뷰)

이
며, 

그
의 

평
전 

제
목 

또
한 『

정
치 

이
전
의 

것
을 

하
러 

왔
소』

이
다.

7
3
. 

　 �F
rie

d
rich

 S
ch

ille
r (1

8
5
2
). 『P

o
e
m

s
 a

n
d
 B

a
lla

d
s
 (tra

n
s
la

te
d
 b

y
 S

ir E
. B

. L
y
tto

n
)』, p

.3
8
2
  

(

※
실
러
가 

지
은 

시
구
라
고 

알
려
진 ‘

짧
은 

봄
이 

나
에
게 

다
만 

눈
물
을 

주
었
다’

는 

출
처
가 

분
명
하
지 

않
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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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
메
들
의 

말

                 

야
메 

프
로
젝
트
를 

대
표
하
여 

최
정
화
가 

씁
니
다

저
는 

지
금 

제
주
도 
베
케(V

E
K

E)

에 

있
습
니
다
。 

이
곳
은 

생
태
조
경 

전
문
가
인 

김
봉
찬 

대
표
와 

제
가 

협
업
해
서 

만
든 

정
원
입
니
다
。 

가
보
지 
않
으
면 

모
르
는 

공
간
인 

이
곳 

베
케
는 

서
울
의 

운
경
고
택
과 

지
리
적
으
로
는 

가
장 

먼 

곳
이
지
만
、 

그
래
서 

운
경
고
택
을 

가
장 
가
까
이 

느
끼
게 

됩
니
다
。 

베
케
에 

살
고 

있
는 

속
새
와 

몰
리
니
아
、 

해
국
과 

약
석
잠
풀
、 

참
억
새
와 

핑
크
뮬
리
를 

보
면
서 
저
는 

고
택
에 

핀 

모
란
과 

작
약
을 

떠
올
립
니
다
。 

운
경
고
택
과 

베
케
가 

만
나
는 

지
점 
어
딘
가
에 ‘

새
로
운 

예
술’

이 

있
습
니
다
。  

그
것
은 

혁
명
입
니
다
。 

새
로
운 

시
대
의 

새
로
운 

혁
명
은 

제
자
리
로 

되
돌
리
는 
것
、 
제 

위
치
로 

돌
아
가
게 

하
는 

일
입
니
다
。  

이
는 

복
고(

復
古)

가 

아
닙
니
다
。 

그
렇
다
고 

파
괴
도 

아
닙
니
다
。  

생
성
이
고 

재
생
이
고
、 

소
생
입
니
다
。  

이
렇
게 

혁
명
의 ‘

명’

은 

생
명
、 

천
명
、 

사
명
、 

소
명
이 

됩
니
다
。 

혁
명
은 

공
명
을 

전
제
합
니
다
。 

따
라
서 

예
술
에
도 

혁
명
이 

있
다
면 

그
것
은 

사
람
들
과 

공
명
하
는 
것
까
지
를 

포
함
합
니
다
。 

울
림
、 

떨
림
、 

끌
림
、 

스
밈
。 

이
러
한 

과
정
을 

거
쳐 

우
러
나
고 

퍼
지
는
、 

그
리
고 

빛
을 

발
하
는 
아
름
다
움
。 

저 

또
한 

사
람
들
을 

통
해 

예
술
의 

순
간
을 

맞
이
합
니
다
。 

이 

사
람
들
은 ‘

인
간’

이
라
는 

작
은 

틀 

속
의 

개
념
이 

아
닙
니
다
。 

생
물
과 

무
생
물
이
、 

인
간
과 

비
인
간
이 

모
두 

함
께 

살
아
가
는 

모
습
、 

서
로 

돌
보
고
、 

서
로
의 

얘
기
를 

들
어 
주
며
、 

서
로 

따
뜻
하
게 

껴
안
는 

세
상
을 

보
고 

싶
습
니
다
。 

저
의 

작
업
에 

무
언
가 

미
학
적
인 

것
이 

나
타
난
다
면
、 

그
것
은 ‘

질
문
하
게 

하
는 

아
름
다
움’

일 

거
라 

생
각
합
니
다
。 

“

아
름
다
움
이
란 

과
연 

무
엇
일
까
?” 

하
는 

질
문
이
죠
。  

이
러
한 ‘

프
레
임
을 

깨
는 

질
문’

、 

아
름
다
움
에 

대
한 

전
환
적 

사
고
가 

아
방
가
르
드
라
고 

하
는 

전
위
적 

아
름
다
움
을 

불
러
옵
니
다
。 

이
러
한 

아
름
다
움
은 

아
카
데
믹
한 

교
육
을 

통
해
서 

보
여
주
기 

어
렵
습
니
다
。  

그
래
서 

저
는 

미
술
관 

대
신 

재
래
시
장
으
로 

나
갔
습
니
다
。 

그
곳
에
는 

다
이
내
믹
하
고 

밝
은 

에
너
지
가 

있
었
고
、 

저
는 

그
것
을 

건
강
한 

아
름
다
움
이
라 

느
꼈
습
니
다
。 

부
엌
에
서 

쓰
게 

될 

온
갖 

그
릇
들
、 

플
라
스
틱 

소
쿠
리
、 

알
록
달
록
한 

색
、 

삐
까
번
쩍
한 

빛
、 

자
유
롭
지
만 

구
조
적
인 

공
간
。 

그 

전
위
적 

아
름
다
움
은 

차
오
르
는 

아
름
다
움
이
었
습
니
다
。 

그
래
서 

저
는 

시
장
에 

있
는 

것
들
로 

높
게 

탑
을 

쌓
았
습
니
다
。 

그
리
고 

그 

미
학
이 

낮
은 

곳
에
서 

높
은 

곳
으
로
、 

시
장
과 

부
엌
에
서 

벗
어
나 

가
장 

높
은 

옥
좌
에 

올
랐
습
니
다
。 

미
술
관
이
라
고 

하
는 

공
간
으
로 

말
이
죠
。 

아
름
다
움
은 

인
광(

燐
光)

을 

발
하
는 

역
사
적 

퇴
적
물
들
로 

구
성
됩
니
다
。 

인
광(phosphorescence)

은 

반
사
되
는 

빛
이 

아
니
라 

방
사
되
는 

빛
입
니
다
。 

순
간
적
인 

광
휘
가 

아
니
라 

나
중
에
야 

나
타
나
는 

고
요
한 

빛
입
니
다
。 

천
천
히 

스
며
드
는 

아
름
다
움
!
 그 

아
름
다
움
이 

가
장 

고
상
한 

종
류
의 

아
름
다
움
이
라
고 

나
는 

믿
습
니
다
。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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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
품
해
설: ‘

사
물
의 

의
회’

에
서 

펼
쳐
지
는 

하
이
브
리
드
의 

향
연

                 

레
슬
리 

K. 

윤      

P
&
R
 학
과 

교
수 Paw

nee U
n

iversity, Indian
a, U

S
하
이
브
리
드(hybrid)

는 

이
종
교
배
를 

통
해 

탄
생
한
다
。

운
경
고
택
과 

최
정
화
의 

만
남
인 「

최
정
화: 

당
신
은 

나
의 

집」 

전
시
는 

정
치
와 

예
술
、 

사
물
과 

역
사
、 

인
간
과 

비
인
간
、 

미
시
사
와 

거
시
사
를 
아
우
르
는 

하
이
브
리
드
의 

향
연
이
라
고 

말
할 

수 

있
다
。 

그
리
고 

미
술
과 

문
학
의 

이
종
교
배
를 

통
해 

도
록 

대
신 

메
타 

픽
션 

형
태
의 
소
설
이 

출
간
되
었
다
。 

이 

생
경
한 

형
태
의 

소
설
은 

도
대
체 

어
떤 ‘

사
건(case)’

인
가
?

먼
저 

미
술 

측
면
에
서
는 

삽
입
이 
아
니
라 

틈
입(

闖
入)

이
다
。 

미
술
이
라
는 

시
각
예
술
이 

문
학
이
라
는 

텍
스
트 

영
역
으
로 

틈
입
한 

사
건
이
다
。 

따
라
서 

이 

속
의 
이
미
지
들
은 

소
설
에 

삽
입
된 

이
미
지(

삽
화)

가 

아
니
다
。 

그 

자
체
가 

새
로
운 

형
태
의 

문
학 

텍
스
트
이
다
。

반
대
로 

문
학
의 

입
장
에
서
는 

읽
는 

서
예
에
서 
보
는 

서
예
로 

서(

書)

가 

나
아
가
듯
이
、 

읽
는 

소
설
에
서 

보
는 

소
설
로 

세
계
가 

확
장
되
는 

사
건
이
기
도 

하
다
。 

따
라
서 

미
술
과 
문
학
이
라
는 

두 

세
계
가 

서
로
의 

영
역
으
로 

틈
입
함
으
로
써 

오
히
려 

세
계 

전
체
가 

확
장
되
는 

패
러
독
스
가 

성
립
하
게 
된
다
。

‘

도
록 

아
닌 

소
설’

이 

탄
생
한 

이 

어
처
구
니
없
는 

사
건
은 

이
미 
예
견
된 

일
이
기
도 

하
다
。

최
정
화
는 

그 

자
체
가 

이
미 

하
나
의 

브
랜
드
로
서 

미
술
뿐 

아
니
라 
영
화
、 

공
연
、 

생
태
환
경
、 

국
제 

스
포
츠 

행
사
、 

건
축
에 

이
르
기
까
지 

전
방
위
로 

활
동
하
는 

세
계
적 

명
성
의 

현
대
미
술
가
이
며
、 
최
영 

또
한 

번
역
가
이
면
서 

소
설
가
로 

어
반 

판
타
지
의 

초
능
력(

장
풍) 

세
계
를 

언
어
미
학
이 

강
조
되
는 

순
수
문
학
으
로 
전
환
시
킨 

문
제 (

많
은) 

작
가
이
다
。

두 

사
람 

모
두 

순
수
하
지 

않
은 

세
계
의 

순
수
함
、 

얽
히
고
설
킨 

세
계
에
서 

발
견
되
는 

두
터
운 

미
학
을 

사
랑
하
는 
공
통
점
이 

있
다
。

메
타
인
지(m

etacognition)

가 ‘

생
각
에 

관
한 

생
각’

이
라
면
、 

메
타
픽
션

7
4
. 

은 ‘

소
설
에 

관
한 

소
설’

로 ‘

소
설
이
란 

무
엇
인
가
에 

관
한 

소
설’

이
다
。 

따
라
서 

독
자
들
은 ‘

이
것
이 

과
연 

소
설
일
까
?’

라
는 

의
문
을 

갖
게 

되
는
데
、 

이
러
한 

의
문
이
야
말
로 

메
타
픽
션
이 

추
구
하
는 

효
과
이
다
。

이
는 

최
정
화
가 ‘

야
메
들
의 

말」

에
서 

언
급
한 

질
문
하
게 

하
는 

아
름
다
움
、 

전
위
적 

아
름
다
움
과 

맞
닿
아 

있
다
。

최
영 

또
한 ‘

야
리
야
리
한 

언
어
만
이 

문
학
의 

언
어
인
가
?’

라
는 

질
문
、 

통
계 

자
료 

속
에 

나
타
나
는 

숫
자
와 

그
래
프
、 

복
잡
계 

물
리
학
과 

같
은 

과
학
의 

발
견
、 

초
능
력
으
로 

대
변
되
는 

인
간
의 

욕
망 

등
도 ‘

그
것
이 

진
실
하
기
만 

하
다
면’ 

문
학
의 

야
리
야
리
한 

언
어
와 

뒤
섞
여 

새
로
운 

문
학
이 

될 

수 

있
지 

않
을
까
、 

하
는 

질
문
을 

독
자
들
에
게 

던
진
다
。 

특
히
、 

이
번 「

최
정
화: 

당
신
은 

나
의 

집」 

전
시
에
서
는 

최
정
화
의 

작
품
、 

그
리
고 

운
경
고
택
의 

풍
경
을 

담
은 

사
진
과
의 

결
합
을 

통
해 

문
학
의 

새
로
운 

언
어
를 

찾
고
자 

하
였
다
。

이
러
한 

파
격
을 

배
경
으
로 

하
여 

소
설
의 

플
롯
과 

캐
릭
터
를 

구
체
적
으
로 

살
펴
보
자
。

일
단 

소
설
은 

주
인
공
인 ‘

복
지
오’

가 

미
술
작
품
인 

오
브
제
와 

고
택
의 

풍
경
을 

보
면
서 

느
끼
는 

내
면
이 

한 

축
을 

이
루
며
、 

7
4
. 

　 �

강
준
만 

에
세
이 『

선
샤
인 

지
식
노
트』 (2

0
0
8
, 

인
물
과
사
상
사) : “

메
타
픽
션
은 

픽
션
과 

현
실 

사
이
의  

관
계
에 

대
해 

의
문
을 

제
기
하
려
고 

픽
션
을 

하
나
의 

문
화
적 

유
물
로 

보
도
록 

일
부
러 

체
계
적
으
로 

사
람
들
의 

주
의
를  

끄
는 

픽
션 

창
작
이
다(

패
트
리
샤 

워
의 

정
의). 

포
스
트
모
던 

소
설
가
의 

작
품
을 

가
리
켜 ‘

메
타
픽
션’

이
라
고 

부
르
기
도 

한
다.  

메
타
픽
션
이
란 

말
을 

처
음
으
로 

만
든 

사
람
은 

작
가 

윌
리
엄 

개
스
인
데, 

메
타
픽
션
의 

전
제
는 

이
미 

모
든 

종
류
의 

발
언
이  

나
와 

있
고 

양
식
에 

대
한 

모
든 

종
류
의 

실
험
이 

이
미 

실
시
되
었
다
고 

보
는 

것
이
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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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
른 

한 

축
인 

복
지
오
의 

개
인
사
가 

서
서
히 

드
러
나
는 

구
조
로 

서
사
가 

진
행
된
다
。

소
설
은 <

프
롤
로
그> 

부
분
에
서 

독
서
를 

등
산
에 

비
유
하
며
、 

지
리
산
을 

오
르
기 

위
해 

프
루
스
트 

풍
의 ‘

홍
차’

와 

‘

마
들
렌’
을 

곁
들
이
라
고 

언
급
하
였
다
。

마
르
셀 
프
루
스
트
의 

소
설 『

잃
어
버
린 

시
간
을 

찾
아
서』

7
5
. 

에
서
는 

1
인
칭 

화
자
이
자 

주
인
공
인 

마
르
셀
은 

홍
차
와 

마
들
렌
을 

함
께 
먹
으
며 

레
오
니 

고
모
의 

방
과 

스
완 

씨
의 

정
원 

같
은 

콩
브
레
의 

모
든 

기
억
을 

떠
올
린
다
。

소
설 『

춘
야(

春
夜) 』 
또
한 

복
지
오
라
는 

한 

인
간
의 

내
면
과 

그 

내
면
에 

잠
재
한 

시
간
을 ‘

사
물’

을 

모
티
프
로 

하
여 

심
층
적
으
로 

파
고
들
고 
있
다
。 

부
연
하
자
면 

복
지
오
는 ‘

마
르
셀’

이
고 

운
경
고
택
은 ‘

홍
차’

이
며 

최
정
화
의 

작
품
은 

‘

마
들
렌’

이 

되
는 

것
이
다
。

따
라
서 

소
설
은 [

운
경
고
택
의 
근·
현
대
적 

역
사
성
과 ‘

집’

이
라
는 

공
간
의 

원
의
미
를 ‘

사
물
의 

관
점’

에
서 

바
라
보
고
자 

한
다]

는 

전
시
기
획
과 

조
응
한
다
。 

이
러
한 

조
응
의 

차
원
을 

더
욱 

심
화
하
는 

의
미
에
서 

복
지
오
의 

미
시
사
에 

시
대
라
는 

거
시
사
를 

투
영
해 

보
겠
다
。

복
지
오
는 

소
위 

까
칠
한 

성
정
의 

인
물
이
다
。 

이
는 
아
버
지
와 

연
관
된 

측
면
이 

있
는
데
、 

그 

연
관
은 

생
물
학
적 

유
전
일 

수
도 

있
고
、 

아
버
지
의 

부
재
가 

준 

상
처 

때
문
일 

수
도 
있
으
며
、 

현
실
에 

대
한 

불
만
스
러
움
、 

또
는 

이 

모
든 

요
소
가 

복
합
적
으
로 

작
용
했
을 

수
도 

있
다
。

7
5
. 

　 �

두
산
백
과
사
전: “

이 

작
품
은 

파
리
의 

부
르
주
아 

출
신 

문
학
청
년
인 ‘

나(

마
르
셀)’

의 

1
인
칭 

고
백
형
식
으
로 

쓰
인  

‘

시
간’

의 

방
대
한 

파
노
라
마
이
다. 

제
3
공
화
정 

시
대
의 

귀
족·

부
르
주
아
의 

풍
속
사(

風
俗
史)

인 
동
시
에,  

‘

화
자(

話
者)’

의 

기
억
을 

통
해 

탐
색
된 

인
간
의 

심
층
심
리
학 

책
이
기
도 

하
다.  

이 

작
품
은 

그 

복
잡
다
기
한 

구
조 

때
문
에, 

고
딕
양
식
의 

대
성
당
에 

비
유
되
기
도 

하
고, 

교
향
악
에 

비
유
되
기
도 

한
다.”

먼
저 

복
지
오
의 

아
버
지
는 

현
실
에 

불
만
족
하
여 

집
을 

나
간 

것
으
로 

나
온
다
。 

이
러
한 

아
버
지
의 

입
장
이 
전
시
작
품 

<

달
마
와 

비
너
스>

와 

토
마
스 

만
의 

소
설 『

토
니
오 

크
뢰
거』

를 

통
해 

대
변
된
다
。

잠
을 

자
고
자 

하
는 

현
실
적(

세
속
적) 

욕
망
과 

춤
을 

추
고
자 

하
는 

예
술
적 

욕
망 

사
이
에
서 

고
뇌
하
던 

아
버
지
는 

예
술
의 

길
을 

선
택
한
다
。 

이
러
한 

사
정
은 

새 

여
자
와
도 

3
년
을 

살
지 

못
했
다
는 

이
모
와 

엄
마 

사
이
의 

대
화
、 

비
오
는 

날 

복
지
오
를 

만
났
을 

때 

달
라
진 

아
버
지
의 

헤
어
스
타
일 

등
을 

미
루
어 

짐
작
할 

수 

있
다
。

아
버
지
의 

예
술
적 

재
능
은 

복
지
오
에
게 

이
어
졌
다
。 

소
설 

초
반
에 

복
지
오
가 

주 

교
수 

가
족
사
진
을 

보
고 

그
린 

그
림 

때
문
에 

주 

교
수
가 

감
탄
했
다
는 

취
지
의 

이
야
기
가 

나
온
다
。 

이
것
이 

복
지
오
가 

운
경
고
택
에 

초
대
받
는 

계
기
가 

된
다
。 

물
론 

아
이
트
래
커
를 

착
용
하
기 

위
해 

안
경
을 

안 

쓰
는 

사
람
이 

필
요
했
다
는 

농
담 

같
은 

대
화
가 

있
기
는 

하
다
。 

그
러
나 

이
는 

긴
장-

이
완-

긴
장
으
로 

이
어
지
는 

서
사
적 

리
듬
을 

위
한 

수
사
적 

장
치
의 

하
나 

정
도
로 

이
해
하
면 

될 

것
이
다
。

그
리
고 

자
식
에
게 

지
나
치
게 

엄
했
던 

아
버
지
처
럼 

복
지
오 

또
한 

대
학
원
생
들
에
게 

지
나
치
게 

엄
하
다
。 

여
기
에 

더
해 

미
국
에
서 

꾸
린 

가
정
으
로
부
터 

자
신 

또
한 

끝
내 

도
망
치
듯 

떠
나
고 

만
다
。 

이
는 

유
전
적
인 

성
정
에 

더
해 

자
신
을 

둘
러
싼 

현
실
을 

갑
갑
하
게 

여
기
는 

복
지
오
의 

내
면 

갈
등
의 

표
출
이
다
。 

한
마
디
로 

부
전
자
전
의 

인
생
유
전
이 

그
려
지
고 

있
다
고 

하
겠
다
。

전
시
작
품
인 <

달
마
와 

비
너
스>

는 

빙
글
빙
글 

돈
다
。 

즉
、 

성(

스
러
움)

과 

속(

됨)

의 

구
분
이 

따
로 

없
으
며 

두 

개
념
을 

대
립
적
으
로 

해
석
하
지 

않
는
다
。 

다
시 

말
해 

성
과 

속
은 

우
열
이 

없
다
。

이
를 

정
치
적
으
로
는 ‘

소
신’

과 ‘

책
임’

의 

문
제
로 

치
환
할 

수 

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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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
국
가
의 

침
몰
을 

면
하
게 

하
려
면
、 

자
신
부
터 

역
사
에 

징
용
되
어
야 

한
다
。”

7
6
. 

소
신
과 
책
임
은 

타
협
에 

관
한 

입
장 

차
이
이
기
도 

하
다
。

복
지
오
의 
아
버
지
가 

예
술
에 

대
한 

소
신
이
라
는 

성
스
러
운 

길
을 

향
해 

길
을 

나
섰
다
면
、 

현
실
과 

타
협
하
여 

책
임
의 

길
을 

선
택
한 
사
람
은 

복
지
오
의 

어
머
니
였
다
。 

그 

길
은 

속
된 

길
이
다
。 

그
러
나 

속
된 

길
을 

성
스
러
운 

길
로 

바
꾸
는 

여
정
이 

모
란
을 
닮
은 

어
머
니
가 

노
란 

옷
을 

입
고 

나
아
가
는 <Silk Road>

이
며
、 

속
된 

타
협
의 

결
과
물
이 

아
프
리
카 

쟁
기 

위
에 

네
온
으
로 
밝
힌 

성
스
러
운 <

엄
마 

밥>

이 

된
다
。

C
h

oi’s referen
ce to aju

m
m

a can
 be u

n
derstood as a m

etaph
or of th

is differen
t k

in
d of w

om
an

h
ood, 

on
e th

at h
as been

 basically absen
t from

 th
e official n

arrative of K
orea’s developm

en
t, as w

ell as 

from
 th

e discu
rsive con

struction
 of tradition

al K
orean

s....
(‘

아
줌
마’

에 

대
한 

최
정
화
의 

논
급
은 
전
통
적 

한
국
인
의 

담
론
적 

구
성
에
서
뿐 

아
니
라 

한
국 

발
전
의 

공
식
적 

서
사
에
서 

근
본
적
으
로 

배
제
된 

이
러
한 

다
른 

종
류
의 
집
합
적 

여
성
들
에 

대
한 

은
유
로 

이
해
될 

수
도 

있
다
。)

7
7
. 

소
설
은 

작
품 <Silk Road>

를 

통
해 

더 

구
체
적
인 
서
사
를 

구
현
한
다
。

민
주
화 

투
쟁
을 

벌
이
는 

시
위
대
와 

대
학
교 

정
문
을 
가
로
막
은 

전
투
경
찰 

사
이
로 ‘

야
쿠
르
트 

아
줌
마’

의 

리
어
카
가 

지
나
가
는 

장
면
、 

그
리
고 

전
시
작
품
의 

우
마
차
에 

실
린 ‘
이
오
니
아
와 

코
린
트
식 

기
둥’

이 

뿜
어
내
는 

찬
란
한 

빛
은 

삶
에 

7
6
. 

　 �

학
술
세
미
나 「

운
경
과 

한
국
정
치 

70
년」 (2

0
2
2
.0

1
.2

6
. / 

서
소
문
성
지
역
사
박
물
관)  

-
 

심
지
연, 

신
복
룡, 

김
용
호, 

강
원
택, 

박
찬
욱, 

이
현
출 

등

7
7
. 

　 �Ju
n
g
-
A

h
 W

o
o
 「P

la
s
tic tra

d
itio

n
: Je

o
n
g
-
h
w

a
 C

h
o
i’s

 a
rtw

o
rk

s
 a

n
d
  

th
e
 w

o
rk

 e
th

ic o
f K

o
re

a
’s

 d
e
ve

lo
p
m

e
n
ta

l e
ra」 (W

o
rld

 A
rt, 2

0
1
5
.0

1
.2

2
.)

대
한 

책
임
을 

방
기
하
지 

않
은 

사
람
들
을 

위
한 

찬
가
가 

된
다
。

지
독
히 

가
난
했
던 

과
거 

대
한
민
국
에
서 

진
학
을 

포
기
하
고 

생
업
에 

뛰
어
든 

어
머
니
와 

누
이
들
、 

그
리
고 

가
슴 
속
에 
품
은 

사
표
를 

차
마 

내
던
지
지 

못
하
고 

묵
묵
히 

출
근
을 

했
던 

아
버
지
들
、 

바
로 

시
대
의 

선
배
들
에 

대
한 

헌
사
인 

것
이
다
。

이
로
써 

우
마
차
에 

실
린 

기
둥
은 

20
세
기
가 

21
세
기
에 

주
는 ‘

세
기
의 

선
물’

7
8
. 

이
며
、 

21
세
기
가 

20
세
기
에 

바
치
는 

‘

기
념
비’

가 

된
다
。

찬
란
한 

빛
은 

또 

있
다
。 

바
로 <

성
형
의 

봄>

의 

트
로
피
들
이
다
。

좋
았
던 

시
절
、 

화
양
연
화
의 

기
억
은 

소
설
에
서 

두 

차
례 

회
고
된
다
。

한 

번
은 

복
지
오
가 

운
경
고
택 

뒤
뜰
에
서 

전
시
작
품
인 <H

appy Together>

에 

앉
아 

샴
페
인
을 

마
시
는 

장
면
이
다
。 

담
을 

두
른 

상
록
수
、 

선
착
장
에 

매
달
린 

등
불
처
럼 

명
멸
하
는 

도
심
의 

푸
른 

불
빛
、 

고
풍
스
런 

샴
페
인 

쿠
페 

잔
은 

영
화
로
도 

제
작
된 

F. 

스
콧 

피
츠
제
럴
드
의 『

위
대
한 

개
츠
비』

의 

이
미
지
들
이
다
。 

제
1
차 

세
계
대
전
이 

끝
난 

이
듬
해
인 

1
9
1
9
년
부
터 

대
공
황
이 

발
생
한 

1
9
2
9
년
까
지
의 

시
기
는 

미
국
사
람
들
이 

한
창 

흥
청
거
리
며 

살
던 

시
대
로 

일
명 

‘

재
즈 

시
대(Jazz A

ge)’

라 

불
리
며 

현
세
적 

쾌
락
을 

추
구
하
는 ‘

잃
어
버
린 

세
대(Lost G

eneration)’
7
9
. 

를 

탄
생
시
킨
다
。 

7
8
. 

　 �

삼
성
의 

마
지
막 

대
형 

도
심 

개
발 

프
로
젝
트(

서
울
경
제
신
문 

기
사 / 2

0
1
6
.1

2
.2

7
.)

로 

알
려
진 

종
로
타
워 

바
로 

뒤
편
에  

설
치
되
었
던 

최
정
화
의 

공
공
미
술 

작
품 <

세
기
의 

선
물>

은 

원
각
사
지 

10
층 

석
탑(

번
호
를 

굳
이 

매
긴
다
면 

국
보
2
호)

을  

황
금
빛 

플
라
스
틱
으
로 

같
은 

듯, 

다
른 

듯 

새
롭
게 

만
든 

거
대 

작
품
이
다. 

새
천
년
을 

앞
두
고 

준
공
된  

랜
드
마
크 

빌
딩
인 

종
로
타
워
의 

이
름
이 

처
음
에
는 ‘

밀
레
니
엄 

타
워’

로 

될 

뻔
한 

사
연
을 

고
려
하
면,  

그 <

세
기
의 

선
물>

은 

새
로
운 

천
년
의 

선
물
이
라
고
도 

해
석
될 

수 

있
다.

7
9
. 

　 �

거
트
루
드 

스
타
인
이 

했
던 “Y

o
u
 a

re
 a

ll a
 lo

st g
e
n
e
ra

tio
n
.”

이
라
는 

말
을 

헤
밍
웨
이
가  

『

태
양
은 

다
시 

떠
오
른
다(1

9
2
6
)』

의 

서
문
에 

인
용
하
면
서 

유
명
해
졌
다.



130131

마
치 

1
9
9
7
년 

I
M
F 

직
전
의 

한
국
에
서 

X
세
대

8
0
. 

와 

오
렌
지
족
이 

탄
생
한 

것
과 

유
사
한 

패
턴
이
다
。81

. 

이
러
한 ‘

위
대
한 

개
츠
비’

의 

이
미
지
들
은 

모
란
과 

작
약
、 

고
택 

한
옥
의 

우
아
한 

이
미
지
와 

마
리
아
주
를 

이
루
면
서 

복
지
오
로 
하
여
금 

그 

화
려
한 

절
정
의 

순
간
에 ‘

엄
마’

를 

생
각
하
게 

만
든
다
。

복
지
오
가 
운
경
고
택
의 

풍
경
과 

결
합
되
는 

이 

순
간
은 “

당
신
은 

나
의 

집
이
었
다
。”

라
는 

복
지
오
의 

개
인
적 

고
백
이 

‘

당
신
들
은 

우
리
들
의 

집
이
었
다
。’

는 

시
대
의 

고
백
으
로 

전
환
되
는 

시
점
이
기
도 

하
다
。

또 

다
른 

화
양
연
화
는 
소
설
의 

마
지
막 

장
면
이
다
。

장
독
대 

위
의 

장
독
들
이 
사
라
지
고 

부
루
스
타

8
2
. 

를 

놓
고 

후
추
를 

뿌
린 

냉
동 

삼
겹
살
을 

먹
는 

장
면
은 

복
지
오
의 

벨 

에
포
크
이
면
서
、 

산
업
화
와 
민
주
화
를 

동
시
에 

달
성
한 

시
대
의 

자
신
감
이
기
도 

하
다
。

전
시
작
품 <

성
형
의 

봄>

은 

복
지
오
의 ‘
리
즈 

시
절’

에 

존
재
하
던 

아
버
지
가 

홀
연
히 

사
라
져
버
린 

1
9
9
2
년

8
3
. 

에 

탄
생
한 

작
품
으
로 

소
설
은 

또 

다
른 <

성
형
의 

봄>
을 
에
필
로
그
에
서 

예
언
한
다
。 

바
로 ‘

돌
아
올 

봄
을 

향’

한
다
는 

표
현
이
다
。

8
0
. 

　 ��‘~

세
대’

라
고 

말
하
려
면 

세
대
의 

특
성
을 

범
주
화
해
야 

하
는
데, 

최
근
에
는 
이
슈
가 

될 

만
한 

용
어
를 

선
점
할 

목
적
으
로  

먼
저 

연
령
대
를 

기
준
으
로 

범
주
화
부
터 

한 

다
음 

그
제
서
부
터 

세
대
의 

특
성
을 
찾
는 

역
행
적 

현
상
이 

벌
어
지
기
도 

한
다.

8
1
. 

　 �

우
정
아 

논
문 「‘

뮤
지
엄’

의 

폐
허 

위
에
서: 1

9
9
0

년
대 

한
국 

미
술
의 

동
시
대
성
과 
신
세
대 

미
술
의 

담
론
적 

형
성」 :  

1
9
8
7

년
에 

최
정
화, 

이
불, 

고
낙
범 

등 

당
시 

홍
익
대 

미
대 

출
신 

20
대 

작
가
들
이 

주
축
이 

되
어 

결
성
한  

‘

뮤
지
엄’

이
라
는 

그
룹
을 

통
해 

미
술
사
적 

의
미
를 

조
명
하
고 

있
다.

8
2
. 

　 �

김
태
경, 

연
승
우 

에
세
이 『

돼
지
고
기 

계
보
학: 

삼
겹
살
의 

시
작』 (2

0
1
9
, 

팜
커
뮤
니
케
이
션) p

.1
0
9
~

1
1
1
  

요
약: 1

9
8
0

년
대 

중
반
까
지 

숯
불
돼
지
갈
비
의 

그
늘
에 

가
려 

특
별
히 

빛
을 

보
지 

못
하
던 

삼
겹
살
은 

한
국
후
지
카
공
업
이  

1
9
8
0

년
에 

개
발
하
여 

시
판
한 

부
루
스
타, 

그
리
고 

냉
장
고 

보
급
에 

따
른 

냉
동
삼
겹
살
의 

유
통
으
로 
크
게 

유
행
하
며 1

9
9
0

년
대  

삼
겹
살 

전
문
점 

탄
생
으
로 

이
어
진
다. 

3
저 

호
황
과 

통
행
금
지
해
제, 

서
울 

올
림
픽 

등
으
로 

외
식 
산
업
도 

크
게 

발
달
하
게 

된
다.

8
3
. 

　 2
0
2
2

년
이 

운
경
의 

30
주
기
이
기
도 

하
다.

복
지
오
의 

세
계
를 ‘

서
정
의 

세
계’

가 

아
닌 ‘

서
사
의 

세
계’

로 

치
환
하
면
、
이 ‘

돌
아
올 

봄’

은 

역
사
의 

순
환
에 
따
른 

제
7
공
화
국

8
4
. 

의 

도
래
를 

암
시
한
다
。
같
은 

견
지
에
서 ‘

한
밤
에 

지
고 

마
는 

작
약’

은 

풍
성
했
던 

시
대
의 

소
명
을 
다
한 

‘

87
년 

체
제’

라
고 

해
석
할 

수 

있
다
。

그
렇
다
면 

새
로
운 

집(

체
제
、
헌
법)

에 

담
길 

가
치
、 

즉 

새 

시
대
의 

정
신
은 

무
엇
이 

될
까
?

시
대
정
신
은 

시
대
적 

밈(m
em

e)

의 

총
화
이
다
。

‘

밈’

은 

리
처
드 

도
킨
스(R

ich
ard D

aw
k

in
s)

의 

저
서 『

이
기
적 

유
전
자(T

he Selfish
 G

ene) 』

에 

나
오
는 

용
어
로 

생
물
에
서
의 

유
전
자(gene)

와 

같
은 ‘

문
화
에
서
의 

정
보
서
열’

을 

뜻
한
다
。 

그 

명
칭
은 

문
화
요
소
를 

함
축
하
는 

그
리
스
어 

‘

미
메
메(m

im
em

e)’

에
서 

따
왔
으
며
、 

이
름 

그
대
로 

미
메
시
스(m

im
esis

, 

모
사/

모
방)

를 

통
해 

전
달
、 

전
파
된
다
。85

. 

바
이
러
스
가 

숙
주
를 

찾
듯
、 

시
대
정
신
이
라
는 

바
이
러
스
는 

자
신(

의 

유
전
정
보)

을 

투
영
할 

인
물
을 

찾
기 

마
련
이
다
。

또 

단
테
가 ‘

마
지
막 

중
세
인’

이
자 ‘

최
초
의 

르
네
상
스
인’

이 

되
고
、 

베
토
벤
이 

고
전
주
의
를 

종
합
하
고 

낭
만
주
의
를 

열
었
던 

것
처
럼 

누
군
가
는 ‘

하
필’ 

전
환
의 

시
대
에 

복
무
하
기
도 

한
다
。 

따
라
서 

우
리
는 

최
정
화
가 

몰
두
하
고 

있
는 

작
업
들
의 

경
향
을 

통
해 

새 

시
대
가 

추
구
하
게 

될 

가
치
를 

예
감
하
는 

단
서
를 

얻
는
다
。 

왜
냐
하
면 

그
는 

진
폭
이 

큰 

아
티
스
트 

중 

하
나
이
기 

때
문
이
다
。

2
0
0
0
년 

일
본 

가
고
시
마 《

기
리
시
마 

아
트
노
모
리》

에
서
의 

전
시
에
서
부
터
、 

2
0
0
5
년 《

베
니
스 

비
엔
날
레》 

8
4
. 

　 �

많
은 

사
람
들
이 

헷
갈
려
하
는
데, 2

0
2
2

년 

현
재 

우
리
는 

제
6
공
화
국
에
서 

살
고 

있
다.  

제
6
공
화
국 

체
제
에
서 ‘

정
부’

만 

바
뀌
고 

있
는 

것
이
다.

8
5
. 

　 

이
러
한 

견
지
에
서 

보
면 

결
국 

예
술
은 ‘

최
초
의 

클
리
셰’

이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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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
국
관 

대
표
작
가
를 

거
쳐 

2
0
1
7
년 

스
위
스 

로
잔 《

올
림
픽
뮤
지
엄》

에
서
의 「

해
피 

해
피 

프
로
젝
트」

까
지 ‘

90
년
대
의 

날
카
롭
고 

묵
직
하
고 

아
방
가
르
드
적 

분
위
기’

8
6
. 

와
는 

다
른 

분
위
기
가 

2
0
0
0
년
대 

이
후 

최
정
화
의 

작
품
에 

나
타
난
다
는 

논
의
가 

있
다
。

이
러
한 
기
조
는 

운
경
고
택 「

최
정
화: 

당
신
은 

나
의 

집」 

전
시
에
서
도 

이
어
졌
다
。

<H
appy Together> 

시
리
즈
나 <

엄
마 

밥>

、 <

거
대
한 

밥
상
、 

꽃
의 

향
연>

、 <

비
단
길 Silk Road>

、 <

세
한
도>

、 <Love, 

Love>

、 <

너 

없
는 
나
도
、 

나 

없
는 

너
도 H

olobiont> 

등
의 

작
품
들
이 

바
로 

그
것
이
다
。

이
들 

작
품
을 

관
통
하
는 
정
신
은 

작
가
가 

자
주 

언
급
하
는 

말
처
럼 ‘

예
술
은 

아
무
것
도 

아
닌 

동
시
에 

세
상
의 

전
부’

이
므
로 

우
리 

모
두
가 

이
제 ‘

예
술
인
간’
이 

되
어
야 

한
다
는 

새
로
운 

인
문
정
신(hum

anism
)

이
라
고
도 

말
할 

수 

있
겠
다
。

구
체
적
으
로
는 

세
상
의 

모
든 ‘

것’
과 
공
존
하
려
는 

의
지
、 

서
로
를 

보
듬
는 

성
장
、 ‘

다
름’

과 ‘

주
변
부’

를 

포
용
하
는 

문
화
와 

제
도
、 

노
동
의 

존
중
、 

능
동
적 

문
화 

향
유
、 
생
명
과 

삶
이 

살
아 

숨 

쉬
는 

생
태
환
경 

등 

더 

이
상 

낯
설 

수 

없
는 

가
치
들
이 

될 

것
이
다
。

이
러
한 

가
치
들
의 

생
생
한 

비
전
이 

바
로 ‘

야
메
들
의 
말’
에
서 

최
정
화
가 

언
급
한 ‘

생
물
과 

무
생
물
이
、 

인
간
과 

비
인
간
이 

모
두 

함
께 

살
아
가
는 

모
습
、 

서
로 

돌
보
고
、 

서
로
의 

얘
기
를 
들
어 

주
며
、 

서
로 

따
뜻
하
게 

껴
안
는 

세
상’

이
다
。

비
전
은 

작
품 <

달
마
와 

비
너
스>

、 <Infinity>

、 <C
osm

os> 
등
에
서 

더
욱 

형
이
상
학
적
으
로 

고
도
화
되
어
、 

최
정
화
의 

작
품
세
계
는 ‘

적
층(

쌓
기)’

에
서 ‘

연
결(

잇
기)’

로
의 

전
회
를 

구
현
한
다
。

8
6
. 

　 

민
병
직 

논
고 「

최
정
화_

탈
혼
잡
숙
생
생
화
층
간
공
숨
결
듯
뜻
반
역
짓
것」 (2

0
1
8
.0

9
. p

 tw
o
 o

n
e
 g

a
lle

ry
)

이
처
럼 

예
술
에 

투
영
된 

새
로
운 

시
대
정
신
은 

전
시
장
소
인 ‘

운
경
고
택’

의 

역
사
성
과
도 

맥
을 

같
이
한
다
。

운
경
고
택
은 

모
란
과 

작
약
이
라
는 

이
미
지
로 

나
타
나
는 

화
양
연
화
를 

피
워
내
려 ‘

고
민
했
던’ 

공
간
이
며
、 

실
제
로 

화
양
연
화
를 ‘

피
워
내
고 

맞
이
했
던’ 

공
간
、 

그
리
고 

새
로
운 

화
양
연
화
를 ‘

기
다
리
는’ 

공
간
이
다
。

자
식
에
게 

집 

한 

채 

남
겨
주
고
자 

하
는 

마
음
이 

부
모
에
게 

있
는 

것
처
럼
、 

정
치
체
제
는 

앞
선 

세
대
가 

후
세
대
에
게 

남
기
는 ‘

집’

、 

바
로 

시
대
의 

유
산
이
다
。 

각
기 

그 

시
대
의 

유
산
이 

있
다
。87

. 

또 

복
지
오
가 

운
경
고
택
의 

사
랑
채
에
서 ‘

아
버
지
의 

나
이
가 

되
어 

보
니 

불
혹
이
어
도

…
…

。’

라
고 

독
백
하
는 

장
면
은 

새
로
운 

세
대
가 

새
로
운 

시
대
적 

소
임
을 

맡
기 

위
해 

이
미 

성
장
하
였
음
을 

나
타
낸
다
。 

그
리
하
여 

복
지
오
는 

운
경
고
택
을 

방
문
하
여 “

이
리 

오
너
라
!”

고 

외
친
다
。 

또 ‘

제
왕’

적 

대
통
령
제
는 

전
시
작
품 <Funny G

am
e>

의 

부
분
에
서 

전
술
했
듯
이 

호
모 

사
케
르
적 

불
안
을 

잉
태
하
고 

있
기
도 

하
다
。

이
러
한 

암
시
는 

주
장
이 

아
니
라 

예
언
이
다
。

주
장
은 

정
치
의 

몫
이
고
、 

예
언
이 

예
술
의 

몫
이
기 

때
문
이
다
。

제
정
일
치
의 

사
회
에
서 

군
주
로
서
는 

주
장
을 

하
였
고
、 

샤
먼
으
로
서
는 

예
언
을 

하
였
다
。

예
언
하
려
는(

목
적
이 

되
려
는) 

정
치
와 

주
장
하
려
는(

수
단
이 

되
려
는) 

예
술 

사
이
에
서 

가
끔
은 

현
기
증
이 

일
곤 

한
다
。

처
음
부
터 

예
술
은 

예
언
이
었
으
며
、 

언
제
나 

먼
저 

찾
아
온 

정
신
이
었
다
。

8
7
. 

　 �“

이
곳
이 

국
회
의
사
당
만 

아
니
면 

소
리 

높
여 

만
세
를 

불
러
도 

좋
습
니
다. 

마
음
속
으
로 

힘
차
게 

만
세
를 

부
르
면
서

…
….” -

  

1
9
8
7
년 

10
월 

12
일 <

대
통
령
직
선
제 

헌
법 

개
정
안> 

국
회 

본
회
의 

통
과 

당
시 

국
회
의
장
이
었
던 

운
경
이 

했
던 

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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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
시 

목
록

퍼
니 

게
임 

Fu
n

ny G
am

e 
1998 

2476 73 2983 3284 4088 4492

와
!
 비(

雨)

다 
W

a! B
i(R

ain) 
2020

엄
마 

밥 
U

hm
m

a Bab (Com
fort Food) 

2021

세
한
도 

Sehando (W
inter Scene) 

2018

비
단
길 

Silk R
oad 

2020

복
덕
방 B

okdeokban
g 

(R
eal E

state A
gen

cy) 
1996

거
대
한 

밥
상
、 

꽃
의 

향
연 

H
uge D

in
ner Table, Feast of Flow

ers 2022 
(feat. 

나
、 

너 You, I)

풍
風
경
鏡 

W
ind and M

irror 
2020

블
루
밍 

매
트
릭
스
、 

청
동
탑 

Bloom
ing M

atrix, Bronze Pagoda 
2018

해
피 

투
게
더 H

appy Togeth
er 2021 

(

나
란
히
、 

나
란
히 Side-by-Side, Side-by-Side)

개
미 

A
nt 

2021

달
마
와 

비
너
스 

B
odh

idharm
a and V

enus 
2019

전
망
대 

B
each O

bservatory 
2020

해
피 

투
게
더 H

appy Togeth
er 2021 

(

마
주
보
기 Face-to-Face)

코
스
모
스 

C
osm

os 
2022

왕
좌
의 

게
임 

G
am

e of T
h

ron
es 

2022

인
피
니
티 

In
fin

ity 
2020

천
하 

아
줌
마 

대
장
군 

A
ju

m
m

a N
u

m
en

 
2018

나
의 

아
름
다
운 

21
세
기
、 

성
형
의 

봄

M
y B

eautiful 21st C
entury, Plastic Spring 

2022

러
브
、 

러
브 

L
ove, L

ove 
2020

너 

없
는 

나
도
、 

나 

없
는 

너
도 

홀
로
바
이
언
트 

M
e w

ithout You, You w
ithout M

e H
olobiont 

2021

55100 4897 62103 69108 69116 65

해
피 

투
게
더 H

appy Together 2021 
(

옆
、 

옆
과 

옆
、 

옆
의 

옆 
Side, Side and Side, Side of Sid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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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
潺
잔
盞

              

거
대
한 

밥
상
、  

꽃
의 

향
연 2022  feat. 

나
、  

너
에 

모
인 

사
연
들

136137

처
음 

자
취
를 

하
게 

되
었
을 

때
、 

큰
언
니
가 

사
준 

식
기 

세
트
。 

살
림
이 

늘
어
가
면
서 

새
로
운 

식
기 

세
트 

식
구
들
이 

들
어
오
고 ‘

너’

를 

그
만 

찬
장 

한
구
석
에 

모
셔
두
었
구
나
! 

많
이 

외
로
웠
지
? 

미
안~

시
집
오
셔
서 

돌
아
가
시
기 

전
까
지 

쓰
셨
던 

엄
마
의 

오
래
된 

냄
비
입
니
다
。 

엄
마 

덕
분
에 

따
뜻
한 

음
식 

먹
었
어
요
。 

감
사
하
고 

사
랑
합
니
다
。

살
림
의 

내
공
이 

깃
든 

작
은 

냄
비
。 

남
는 

음
식
을 

잘
도 

받
아
주
었
네
。 

그
동
안 

고
생 

많
았
어~

어
른 

밥
을 

처
음
으
로 

맛
보
던 

상
헌
이
의 

식
판
。 

첫 

간
식
트
레
이
。 

요
리
에 

빠
져 

아
이
를 

위
한 

요
리
를 

하
던 

주
물 

팬
。 

추
억
을 

정
리
하
며 

눈
물 

한 

바
가
지
와 

함
께 

안
녕
을 

고
해
봅
니
다
。

가
족
과 

함
께
한 

식
기
들

… 
이
제
는 

또 

다
른 

넓
은 

세
상
으
로 

나
아
갈 

때
!

대
가
족 

맏
며
느
리
로 

시
집
와
서 

알
콩
달
콩 

신
혼 

생
활
도 

어
려
우
셨
을 

엄
마
의 

고
단
함
을 

느
꼈
던 

그
릇
이
에
요
。 

저
를 

막
내
며
느
리
로 

시
집
보
내
시
면
서 

물
려
주
셨
는
데 

딸
은 

예
쁜 

그
릇
에 

맛
있
는 

음
식 

담
아 

소
소
한 

행
복
을 

누
리
며 

살
기
를 

바
라
셨
을 

마
음
이
라 

생
각
했
습
니
다
。

10
여 

년 

전
에 

일
본 ‘

주
오
대
학’ 

관
계
자
의 

한
국
방
문 

때 

동
창
회
장 

자
격
으
로 

받
은 

선
문
컵
입
니
다
。 

저
녁 

술
잔
으
로 

주
로 

활
용
하
며 

모
교
를 

떠
올
리
던 

컵
입
니
다
。 

동
문
선
배
이
신 

운
경
선
생
님
을 

위
하
여
!

40
년 

전 

언
젠
가 

결
혼
할 

딸
을 

위
해 

엄
마
가 

준
비
했
던 

밥
그
릇
、 

엄
마
의 

국
그
릇
과 

함
께

비
염
이 

유
독 

심
해
서 

뜨
거
운 

물
을 

주
기
적
으
로 

마
셔
줬
어
야 

하
는
데 

고
등
학
교 

1
학
년 

때 

제
가 

존
경
하
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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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
립
한 

딸
을 

위
해 

사
군
자
를 

직
접 

그
려
넣
은 

소
중
했
던 

엄
마
의 

그
릇
。
。

17
살
이
라
는 

이
른 

나
이
에 

자
취
를 

시
작
했
을 

때 

간
단
한 

건
강
식
을 

위
해 

사
용
하
던 

프
라
이
팬
입
니
다
。 

오
랜 

자
취 

생
활
의 

정
취
가 

묻
어
나
는 

프
라
이
팬
의 

마
지
막 

목
적
지
는 ‘

당
신
은 

나
의 

집’

엄
마
가 

커
피
를 

좋
아
하
셔
서 

선
물
로 

드
렸
던 

커
피 

잔
과 

함
께 

커
피 

받
침
대
입
니
다~

40
년 

전 

어
릴 

때 

할
머
니 

댁
에
서 

얻
어
온 

그
릇
、 

유
치
원
에
서 

사
용
하
던 

컵
、 

황
학
동 

벼
룩
시
장
에
서 

사
온 

그
릇
、 

미
국
유
학
시
절 

플
리
마
켓
의 

추
억
까
지
。 

추
억
을 

정
리
해
봅
니
다
。

이
제 

다
시 

활
개 

치
며 

새
로
운 

인
생
을 

살
렴
! 

예
술
작
품
으
로 

다
시 

태
어
나
는 

네 

모
습
을 

기
대
할
게
。 

10
년 

전 

처
음
으
로 

리
빙
페
어
에
서 

산 

그
릇
이
에
요
。 

내
돈
내
산 

작
가
님 

그
릇
이
라 

애
지
중
지
하
며 

아
껴 

쓴 

아
이
들
이
에
요

어
린 

시
절 

찬
장 

제
일 

높
은 

곳
에 

고
이 

모
셔
두
며 

상
상
으
로
만 

예
뻤
을 

엄
마
의 

그
릇 

속 

고
단
함
! 

우
리 

엄
마
들
을 

위
로
하
는 

마
음
이 

전
해
졌
으
면 

합
니
다
。

그
릇 

빛
이 

마
음
에 

쏙
!

아
내
로
、 

엄
마
로 

살
아
온 

지
난 

30
여
년
、 

부
침
도 

있
었
지
만 

그 

시
간
들
이 

모
여 

이
제
는 

저
의 

든
든
한 

버
팀
목
이 

되
어
줍
니
다
。 

가
족
과 

함
께 

만
들
어 

온 

추
억
이 

고
스
란
히 

담
긴 

식
기
를 

운
경
의 

가
족
을 

위
해 

보
냅
니
다
。

138139

선
생
님
께
서 

공
부
를 

열
심
히 

하
라
는 

의
미
에
서 

선
물
로 

주
신 

컵
입
니
다
。

1
9
8
0
년
대 

초
반 

집
집
마
다 

장
식
장
을 

채
우
곤 

할 

때
、 

관
상
용 

식
기
였
던 

크
리
스
털 

잔
은 

손
님
이 

오
면 

대
접
용
으
로 

가
끔 
쓰
였
는
데
、 

어
머
니
는 

친
구
들
이 

놀
러
오
면 

이
런 

크
리
스
털 

잔
에 

오
렌
지 

탱 

주
스
를 

타
주
셨
다
。 

앞
으
로 

크
게 

될 

너
희
들
은 
이
런 
고
급 

잔
에 

음
료
를 

마
셔
야 

한
다
는 

말
씀
도 

잊
지 

않
으
셨
다
。 

이
제
는 

더 

이
상 

쓰
지 

않
지
만
、 

오
랜
만
에 

손
가
락
으
로 

잔
을 
튕
겨
보
니 

소
리
가 

참 

영
롱
하
다
。

30
년 

세
월 

동
안 

맛
난 
음
식 

먹
게 

해
줘
서 

고
마
웠
어~ 

잘
가~ 

안
녕~

우
리 

둘
째 

딸
의 

세 

번
째 

작
품
! 
소
중
한 

작
품
이
지
만 

좋
은 

프
로
젝
트
에
서 

멋
지
게 

만
나
자
。

가
족
여
행
을 

가
며 

챙
겨
갔
던 

그
릇
이 
깨
져 

안
타
까
웠
지
만
、 

이
미 

깨
진 

그
릇 

어
찌 

하
오
리
!
! 

액
땜 

제
대
로 

했
으
니 

이 

집
에 

오
는 

모
든 

이
에
게 

좋
은 

일
만 

있
을 
거
라
고 

웃
던 

추
억
의 

그
릇
。

깨
지
고 

금
간 

찻
잔
이
지
만 

함
께 

해
온 

세
월 
때
문
에 

곁
에 

두
던 

캔
들
워
머
이
자 

향
로
。 

운
경
의 

가
족
을 

위
해 

새
로
운 

생
명
을 

얻
고 

빛
날 

수 

있
었
으
면 

좋
겠
습
니
다
。

우
리
의 

든
든
한 

배
둘
레
를 

만
들
어
주
던 

고
마
운 

친
구
、 
코
코
넛 

그
릇 

안
녕
!

외
할
머
니
께
서 

사
용
하
시
던 

합
입
니
다
。 

인
기 

메
뉴 ‘

소
보
로 

덮
밥’ 
담
아 

서
빙
하
던 

그
릇
인
데 

이
제
는 

바
닥
에 

금
이 

가
고 

뚜
껑
은 

깨
져 

찬
장
에 

고
이 

모
셔
두
었
습
니
다
。 

올
해 

95
세 
되
신 

외
할
머
니 

건
강
하
게 

잘 

지
내
주
셔
요
。 

사
랑
합
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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